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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어지는 세상        18-01-03

어느날 제가 가르치는 한 대학교의 주차장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학교는 비교적 주차장에 비하여 주차 차량이 많습니다. 그날 따라 주차차량이 많았습니다.  한 예쁘장한 여학생이 차를 몰고 주차장 밖으러 나가려 했습니다. 빠져 나갈 공간이 넓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통로에 주차를 한 제 차를 옮겨 달라는 요구를 하는 듯 그 여학생은 충분히 통과 할 수 있는 공간을 통과하지 않고 시동을 건체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인물이 잘생겼고 모습이 한국인 같아서 한국말로 “그냥 통과 하세요. 사이가 충분합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 여학생이 내 밭은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자기의 할아버지 벌 되는 저를 흘겨보면서 던진말 은 “꽤 도도하네.” 이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의 예의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 여학생의 말이 너무도 기대 외이었기 때문에 저는 잠시 할말을 잃었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얼굴을 기억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제 클라스에 등록을 하고 수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릅니다만  비록 그 학교의 학생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노 교수에게 “꽤 도도하네?”라는 표현은 좀 지나친 것 같았습니다.

요즘의 세상은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있는 것만은 획실한 것 같습니다. 한 때는 이 곳에서 방송을 하셨던 중견 방송인이 한국에서 겪었다는 경험담도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60이 넘은 그분이 경부고속도로를 정해진 속도로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자동차가가 헤드라이트를 켰다 껐다 하더랍니다. 혹시 자기의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까 해서 길가에 차를 세웠더니 20대 초반의 젊은이 둘이 닥아와서 하는 말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천천히 가요?” 대짜도짜  노기 찬 말투로 말했습니다. 방송인이 “내가 천천히 가다니요? 나는 정해진 속도에 따라 운전했는데” 하고 말하자 그 청년들이 인상을 쓰면서 던진 말 “이 늙은 것 때려 줄 수도 없고.  쯧쯧쯧..”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경로사상에 바탕을 둔 한국의 미푸양속이 시들어지고 있지 않는지 염려가 됩니다.

이미 의식구조가 변형된 젊은이들을  맞대고 꾸짖을 수 있는 시대는 영원히 가버린 것 같습니다. 동네를 지나가던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면 노인들 한데 호통을 받던 옛날이 그리워지는 것은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제가 자랄 때에는 형님들이나  아저씨 벌 되는 젊은 어른들은 담배를 피다가도 동네 노인이 자나가면 담배를 감추곤 했습니다.  노인이 지나가면 너도 나도 허리를 깊이 수구리고 정중한 인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나이든 사람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삼강 오륜을 비롯하여 한국적 미풍이 이젠 공염불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아쉬운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일 수록 버릇없는  젊은이들을 야단만 칠수는 없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불손과 결례는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들이 기성 세대를 싸잡아서 경시하는 풍토를 형성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그들의 눈에는 기성 세대들이 부폐를 조장시켰고 인권을 짓밞았으며 자기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였는지는 모릅니다. 기성 세대들이 인격적인 면에서 자기들이 추앙할 만한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사고가 어떤 방향으로 잡혔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젊은 세대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점은 그들이 지금 정도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기초는 기성세대가 닦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정신병 환자가 자기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의 머리에 총을 대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라는 계시를 신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그런 놀라운 말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정신과 의사는 말했습니다. “바로 그 신께서 조금 전에 나에게 계시를 주셨지요.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을 축은하게 여기신 신 께서 당신을 치료할 방법을 조금 전에 나에게 계시해 주셨오.”  자기를 치료하는 계시를 받았다는 의사의 말에 마음이 누구러진 환자는 권총을 의사에게 건네주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을 맞대결하여 그들의 태도와 마음씨를 고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신과 의사 처럼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지혜를 기성세대들이 습득하고 연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존경과 대우는 무조건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인품과 인격으로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끝
